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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 8개 기관과 ‘가족
돌봄아동 성장 지원’ 업무협약
 조석남 기자  승인 2025.05.15 19:26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는 5월 14일 ‘섬세한 우리, 자유롭게 나아가다(switch O.F.F)’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8개 기관과 '가족
돌봄아동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남양주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2취재본부 조석남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5월 14일 서부희망케어센터(센

터장 김기수)에서 ‘섬세한 우리, 자유롭게 나아가다(switch O.F.F)’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8개 기관과

가족돌봄아동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가족의 돌봄 책임을 대신 짊어진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회복 기회

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세한 우리, 자유롭게 나아가다(switch O.F.F)’는 ‘Our sensitive selves, Freely moving Forward’의

약자로, 정서적으로 섬세한 내면을 지닌 가족돌봄아동들이 사회의 제약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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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는 △퇴계원읍사무소 △퇴계원읍 주민자치회 △퇴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퇴계원 희망매니

저 △정약용 펀그라운드 △퇴계원 하나지역아동센터 △㈜드림플라잉 △퇴계원 빛과소금교회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계원읍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4차산

업 체험활동(캠프·코딩·드론) △심리치료교실 △요리교실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기수 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여러 기관과 함께 청소년 특화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참여 기관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라

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의 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망케어센터는 남양주시가 설치하고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으로 지역사

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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